
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
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
이메일 ej_yeo@koreafilm.or.kr 연락처 02)3153-2064

보  도  자  료

1980~90년대 동아시아 영화문화의 흐름을 

조명하다

10월� 24일(목),� 한국영상자료원� 50주년� 기념

<영화문화� 운동의� 역사화� 작업과� 필름� 아카이브>� 국제� 컨퍼런스� 개최

한국,� 일본,� 대만,� 홍콩� 4개국� 영화연구자와� 아키비스트가� 한자리에

▲� 한국영상자료원� 50주년� 기념� 국제컨퍼런스� <영화문화� 운동의� 역사화� 작업과� 필름� 아카이브>� 포스터

한국영상자료원(원장� 김홍준,� 이하� ‘영상자료원’)은� 올해� 창립� 50주년을� 기념하여� 다양한� 행사를� 진행하고�

있다.� 오는� 10월� 24일(목)� 하루� 동안� 시네마테크KOFA(상암동� 소재)� 2관에서� <영화문화� 운동의� 역사화� 작

업과� 필름� 아카이브>를� 주제로� 국제� 컨퍼런스를� 개최한다.� 이번� 컨퍼런스는� 동아시아� 4개� 지역의� 영화연구

자와� 아키비스트들의� 발표를� 통해� 각� 지역의� 영화문화� 운동과� 1980~90년대� 영화사적� 흐름과의� 연결고리

를� 조명하는� 뜻깊은� 자리가� 될� 것으로� 기대된다.� 동시통역으로� 진행하며� 누구나� 참여� 가능하다.� 참가비는�

무료이다.



□� 1980년대� 이후� 동아시아� 뉴웨이브� 시네마의� 원천� :� 시네필들의� 영화문화� 운동

지난해� 공개된� 넷플릭스� 다큐멘터리� <노란문:� 세기말� 시네필� 다이어리>는� 봉준호� 감독의� 대학� 영화클럽� 시절에� 대한�

사진,� 영상들과�함께� 활동했던� 이들의� 후일담을� 공개해� 화제가� 됐다.� 2000년대� 한국� 영화� 르네상스와� 이후의� 영화

사적�성취,� 그리고�최근� ‘K-시네마’,� ‘K-콘텐츠’로�불리며�전�세계�대중과�평단의�호응을�얻기까지의�과정을�거슬러�올

라가면,� 1990년대� 영화� 청년들의� 열정적인� 영화문화� 운동과� 시네마테크� 활동이� 있었다.� 영상자료원은� 이에� 주목하여�

2023년부터� 그동안� 많이� 조명받지� 못했으나� 영화사적으로�새로운� 변화를� 가져온� 숨은� 동력이자� 자양분이�됐던� 영화

문화� 운동� 관련� 컬렉션� 구축� 및� 구술� 사업을� 활발히� 전개하고� 있다.� 이번� 국제� 컨퍼런스는� 50주년을� 맞은� 영상자료

원이�영화문화�운동사에�대한�시각을�동아시아의�지평으로�넓히는�동시에,� 다음� 50주년의�출발점에서�아카이브로서의�

방향과�과제를�논의하기�위해�마련되었다.�

□� 각국의� 영화문화� 운동과� 영화사적� 흐름� 사례� 탐구

이러한�영화문화�운동은�한국뿐�아니라�동아시아�지역에서�공통적으로�서구의�예술영화를�접하고�연구하여�자국의�영

화적� 정체성을� 키워� 나가는� 통로가� 됐다.� 이번� 컨퍼런스는� 일본,� 대만,� 홍콩,� 한국의� 영화� 연구자와� 아키비스트들이�

한자리에� 모여� 각� 지역의� 영화사적� 양상을� 가져온� 영화문화� 운동의� 저류에� 대해� 다양한� 사례와� 컬렉션을� 통해� 소개

하는�흔치�않은�자리로,� 매우�뜻깊다.�

일본에는� 1960년대부터� 1980년대까지�이어지는� 청년과�영화인들의� 해외� 예술영화� 연구� 및� 배급� 활동,� 기업이�주도

한� 예술영화관� 설립� 활동이� 있었으며,� 대만의� 문화청년계층,� 이른바� ‘원칭’(문청,�文青)은� 대만식� ‘비디오방’에� 해당하
는� ‘MTV� Parlor'와� 해외영화� 정보� 및� 이론을� 번역� 소개하는� 주요� 잡지들을� 통해� 1980년대� 대만� 뉴웨이브� 시네마�

시대로� 진입할� 수� 있었다.� 홍콩은� 해외에서� 영화� 경험을� 쌓았거나� 방송국� 출신인� 영화인들이� 1980년대� 영화계의� 신

진� 세력으로서�새로운�바람을�일으켰으며,� 한국의� 영화� 청년들은�시네마테크이면서도�상업� 예술영화관을�표방했던� ‘코

아아트홀',� 공공� 시네마테크� 및� 영화문화� 활동의� 장으로서의� 역할을� 수행했던� 영상자료원과� 같은� 곳에서� 내일의� 영화

작가로�성장했다.�

김홍준� 한국영상자료원장은� ‘이번� 국제� 컨퍼런스는� 동아시아의� 청년들이� 서구� 고전영화와� 당대� 예술영화를� 어떻게� 수

용했고,� 이를� 통해� 어떠한� 영화문화가� 발생했으며,� 이는� 각국의� 영화산업뿐만� 아니라� 대중문화에� 어떤� 영향을� 미쳤는

지를�탐색하는�의미�깊은�자리가�되리라�생각한다'고�이번�행사에�대한�기대를�밝혔다.

▶�행사�소개�및�참가신청�안내� :�

https://www.koreafilm.or.kr/museum/educations/EI_00367?page=&paramYear=&keyWord=&educationS
tatusCd=&educationTargetCd=



[참고자료①]� 컨퍼런스�일정

10.� 24.� (목)

한국영상자료원� 시네마테크KOFA� 2관

동시통역� /� 일반공개
10:00� ~� 10:10 개최사 김홍준� 한국영상자료원장
1부:� 일본
10:10� ~� 10:35 예술영화관� 운동의� 시대� -� 1980년대의� 세존�

그룹
도미타� 미카� (NFAJ� 큐레이
터)

10:35� ~� 11:00 NFAJ� 문헌� 컬렉션을� 통해� 본� 가와키타� 가즈코
와� 일본� 독립� 영화상영운동

오카다� 히데노리� (NFAJ� 큐
레이터)

11:00� ~� 11:25 토론 채경훈� (부산대학교� 영화연구
소� 전임연구원)

2부:� 대만
11:30� ~� 11:55 MTV� parlor� 문화의� 부상과� 쇠퇴,� 대만� 시네필�

문화의� 형성
로버트� 첸� (대만국립정치대학
교� 교수)

11:55� ~� 12:20 급진적� 실험에서� 제도적� 시네필리아까지:� 세� 개
의� 잡지를� 통해� 본� 대만의� 예술영화문화� 추적

하워드� 양� (TFAI� 프로그래
머)

12:20� ~� 12:45 토론 이선주� (부산대학교� 영화연구
소� 학술연구교수)

3부:� 홍콩
14:10� ~� 14:35 『홍콩영화� 필모그래피』� 시리즈를� 통한� 홍콩� 뉴

웨이브� 영화의� 탐색
윙� 응� (HKFA� 큐레이터)

14:35� ~� 15:00 토론 박은지� (부산대학교� 영화연구
소� 전임연구원)

4부:� 한국
15:00� ~� 15:25 [상영]� <안녕,� 시네마테크>� (한국영상자료원,�

2024,� 14분)
15:25� ~� 15:50 영화관의� 시절:� ‘코아아트홀’을� 통해� 보는�

1990년대� 영화문화의� 비공식적� 열정
채희숙� (영화연구자)

15:50� ~� 16:15 문화적� 실천으로서� 큐레이션:� 공공� 시네마테크
로서� 1990년대� 한국영상자료원의� 역할� 모색

정종화� (한국영상자료원� 학예
연구팀장)

16:15� ~� 16:40 토론 박진희� (영화연구자)

16:40� ~� 17:00 폐회사 ▶� 사회:� 조준형� (한국영상자
료원� 선임연구원)

[참고자료②]� 참가자� 프로필� 사진� 모음

� �※� 오카다� 히데노리(일본� NFAJ)의� 사진을� 게재할� 경우,� 제공자의� 요청에� 따라� ‘Photo� by� Takashi� Yashima'� (다카시� 야시마� 촬영)� 크레

디트를�병기해야�합니다


